
- 1 -

보 도 자 료
http://www.motie.go.kr

2017년 5월 20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5. 19.(금) 오후 17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 2017. 5. 19(금) 17:00 담당부서 정책기획팀 

담당과장 장금영 과장 (044-203-4610) 담 당 자 임경숙 사무관 (044-203-4615)

부산진해,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성과평가 1, 2위 차지

- 제9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, 경제자유구역 2016년 성과평가 결과 확정 - 

□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부산진해가 1위, 인천이 2위,
대구경북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공동 3위를 각각 차지했다.

ㅇ 부산진해는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추진 분야에서, 인천은 조직운영,

기업지원, 정주환경 분야에서 각각 최고점을 획득했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5. 19. 제9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(위원장: 산업통

상자원부장관)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「경제자유구역

2016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계획(안)」을 심의․의결했다.

□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제도는 2010년에 도입되어 매년 전년도 사업

실적을 평가하고 있다.

ㅇ 민간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류심사, 현장점검,

종합평가 등으로 진행하며,

ㅇ 경자청의 조직운영, 개발사업추진, 투자유치, 기업지원, 정주환경 등

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여 7개 경자청의 순위를 매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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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2016년 경제자유구역 개발률*은 구조조정(3개 지구)과 개발노력에

힘입어 66.7%로 2015년(54.2%) 대비 12.5%p 상승한 것으로 평가됐다.

* 개발률 : 전체 지정면적 대비 ‘실시계획 승인후 개발 진행중이거나 개발완료된 면적’ 비중

ㅇ 단위지구(90개) 개발진척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단위지구

(6개)에 대해서는 ‘17년 기반시설 지원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3

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지구는 지정해제 대상이 됐다.

* 최하위 등급지구 : (광양만권) 광양복합업무단지, 덕천에코시티, (부산진해) 문화지구,

(충북) 충주에코폴리스, (동해안권) 북평국제복합산업지구, 망상사계절명품해양복합관광지구

□ 2016년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실적은 외국인 투자유치가 급증하였고

국내 투자유치는 소폭 증가했다.

ㅇ 경제자유구역 내 연간 외국인 직접투자금액(신고기준)은 2015년

(14.56억 달러)보다 53% 증가한 22.29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

직접투자액의 10%를 차지했다.

ㅇ 반면, 2016년도 국내기업 투자금액은 3.06조원으로 2015년(2.98조원)

대비 2.7%p 증가에 그쳤다.

ㅇ 개발진척과 투자확대에 따라 2016년말 기준 경제자유구역 내 고용

인원은 2015년(115,305명) 대비 9.7%p 증가한 총 12만6천여명이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평가결과를 국고 차등지원 등 성과급(인센티브)에 

반영하고 있으며,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에 

활용할 계획이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

정책기획팀 임경숙 사무관(☎ 044-203-4615, 010-2729-098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